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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수사에 

신속하게 나서라”

오늘 우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본(인) 측근관련 비리 의혹, 부(인) 비리 혐의, 장(모) 비리, 이른바 본부장 비리의 끝판왕이 등
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사실
도 놀랍지만,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땅을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보면, 
마치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가 생각납니다. 
가카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으려는 세상이 다시 오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2만2천여 제곱미터(22,199 ㎡) 면적의 토지 개발 당시, 토지 수용을 통한 막대
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확인해 보니,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
유지 0.2%)가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및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 ‘이에
스아이엔디’ 입니다.

미리 땅을 사놓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뒤 이 땅을 수용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입니다.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땅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해 800억 원대의 분양 매
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윤 후보 처가가 땅을 산 지역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양평군
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정작 최 씨에게는 개발사업을 허용해주었습니다.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습니다.

LH의 사업은 불허한 양평군이 왜 윤 후보 장모인 최씨의 사업은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와 경위
도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 또 있습니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윤 후보 본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 까지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
주지청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엄연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외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하나,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개입 
여부
하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의 적절성
하나, 최은순씨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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